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 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험사고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어야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이 생겼을 

때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위의 동료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제기해 봅시다.  노동자의 

실수로 다친 경우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을 나갔던 청소년이 기계에 깔려서 죽고,

일터 괴롭힘과 직무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소년노동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현장실습을 나간 산업체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선

함께 참여하고 바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

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안녕한 상태를 청소년 여

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해야 할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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